유소연, KB국민은행 스타투어 그랜드파이널 4차대회 3라운드 실격 관련 보도자료
올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‘KB국민은행 스타투어 그랜드파이널 4차대회’에서 사실상 신인상을 확정 짓고 싶었던 유소연(18,하이마트)이 3라운드 경기 중 실격을 당하는 아픔을 겪었다. 

사건의 정황은 이렇다.

중간합계 이븐파 144타로(68-76) 선두와 5타차 공동 7위로 티오프 한 유소연은 4번홀(파4,376야드)에서 볼이 벙커에 박혀 언플레이볼을 선언했고, 벙커 내에서 두 클럽 이내의 위치에서 드롭을 하거나 벙커 내 후반선상에서 샷을 했어야 했다. 

골프 규칙에 의하면, 벙커 내에서 드롭을 할 경우 원위치에 가서 다시 플레이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벙커를 빠져나올 수 없으나, 두 클럽 이내의 위치가 페어웨이를 빠져나오는 위치였던 유소연은 결국 벙커 밖인 페어웨이에서 드롭한 후 그대로 플레이를 해 중대한 오소플레이를 범하게 되었다. (실격 사유:골프규칙 28조 위반)
만약 유소연이 오소플레이에 의한 2벌타를 받고 5번홀 티샷하기 전에 다시 벙커 내에서 드롭을 하는 등의 시정을 했다면 실격을 당하는 최악의 경우는 면할 수 있었으나, 이미 티샷을 한 뒤 8번홀까지 플레이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유소연은 실격이 된 것이다. 

이로써 KLPGA 신인상 포인트는 유소연의 실격으로 최혜용(18LIG)과 김혜윤(19,하이마트)의성적에 따라 약간의 순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<신인상 포인트 획득 현황 / 하이트컵 여자프로골프 챔피언십 종료시점>
	순위
	이  름
	신인상 포인트

	1
	유소연
	1,359

	2
	최혜용
	1,255

	3
	김혜윤
	1,081


▶ 메이저 대회의 경우 위 포인트에서 각각 80점씩 가산
 

<순위별 주어지는 신인상 포인트>
	순위
	포인트

	1위
	150

	2위
	80

	3위
	75

	4위
	70

	5위
	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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